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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해  

 

전시 명인 “제인”은 미국인 여성을 연상하는 흔한 이름이다. 제인은 누구인지, 작가와 제인의 

관계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처음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나무로 다듬어 만든 귀 모양의 조각은 

피어싱이 박혀있어서 실제 사람의 귀처럼 보인다. 피어싱은 모두 차가운 금속과 그 비슷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 나무로 만든 조각과는 상반된 이질적인 느낌을 준다. 대조적인 재질로 만들어진 귀 

조각은 전시의 프리퀄이다. 

바로 뒤편에는 결이 다른 나무로 만든 조형물이 있다. 언뜻 보았을 때 마이크를 확대한 

형상 같기도 하고 음파의 모양을 딴 것 같기도 한 격자 형태에 리듬감 있게 칠해진 형상은 

전체적으로 음악을 연상시킨다. 이 조형물은 가벽 앞에 설치된 귀 조각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음악, 

음절의 형태로 연상된다.  

조형물을 등지고 오른쪽 첫 번째 벽에는 같은 재질에 완전히 다른 형태의 톱니모양나무 

바(bar)를 프레임 모양으로 교차시킨 작업이 걸려있다. 날카로운 음성으로 표현된 톱니 모양의 

조형물에는 ‘해리포터’ 폰트로 기억에 관한 영어 문장들, 감탄사가 쓰여있다. 완결되지 않은 

움직임으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오른쪽 방향으로 두 번째 벽인 채도 높은 파란색 벽에는 은색 철판으로 만들어진 작업이 

벽에 걸려 있는데 배경의 색감 때문에 차가운 스테인리스의 질감이 강조된다. 멀리서 보았을 때 

그래픽으로 만든 평평한 판은 가까이서 보면 철판에 칼집을 내서 하나하나 접은 모양과 접힌 

모양의 그림자이다. 앞선 톱니 형상의 나무 조형물과 마찬가지로 뾰족하되 재질의 차이로 훨씬 

섬세하고 예민해 보인다.   

이 조형물의 바로 옆 바닥에는 나무 재질의 원형 덩어리를 원뿔 모양의 네 개의 쇳조각이 

윗부분으로 받치고 있는 조각이 있다.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유발하는 이 조각은 손가락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다. 쇠의 물성은 강하지만 원뿔이라는 형태 때문에 견고하지 않다. 

오히려 위에 올려진 나무는 우직한 형태로 흔들림 없이 견고한 인상을 준다. 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일까. 

 



나무가 작가이고, 쇳조각은 제인인가? 쇳조각이 작가이고, 나무가 제인인가? 

  

제인은 누구인가? 

 

작은 조각 바로 옆에 놓인 오려진 모양의 나무 판넬에서 제인에 관한 단서를 찾았다. 낡고 

오래된 사진을 확대해서 그린 것처럼 보이는 판넬에는 이목구비가 그려지지 않은 여자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추상적인 작업 중 누군가로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여자를 

제인으로 보기로 한다. 그렇다면 작업에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메시지는 그녀에게 전달하려는 

것이다. 그녀는 처음 연상했던 것처럼 영미권 사람으로 추측된다. 이곳에는 한글로 쓰인 말이 없다. 

영어나 감탄사뿐이다. 

나무와 스테인리스, 덩어리와 얇은 판, 둔탁함과 섬세함, 곡선과 직선, 또렷함과 흐릿함. 귀 

조각으로 시작한 전시는 대조적인 형태와 재질의 반복이다. 계속해서 상반된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영문의 메시지는 누군가에게 전달되고자 했지만 상반된 이유로 흩어졌다. 

그 누군가는 귀 조각에서 가장 멀고 대각선으로 대척점에 놓여있는, 얼굴 없는 여자 제인이다. 

해체된 메시지는 다양한 폰트로 작성되어 상대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추상적인 조형물에 

박제되었다. 

작가는 계속해서 제인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다. 일방적인 외침으로 가득한, 긴장된 관계. 

이목구비가 사라져 표정을 알 수 없는 그녀는 본인만이 가진 세계 속에 있다. 그 세계는 좀처럼 

틈이 없다. 주변을 배회하는 언어를 들여다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저 멈춰있을 뿐이다. 문득 

그녀의 세계가 궁금하다. 

  


